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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당성가  73번  만민의 왕 그리스도  

예물준비성가  41번  형제에게 베푼 것  

영성체성가  
156번 

506번 

 한 말씀만 하소서  

 사랑으로 오신 주여  

파견성가 75번  주 그리스도 우리 왕  

화답송 

전례 담당 복사 

8시 미사  

9시 30분 미사   Sara Kim  Joseph Kim Sam Hong  Audrey Oh 

11시 미사  

5시 미사  

입당송  

복음환호송                                    

영성체송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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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사 목 단 상  

  지난 주일 본당 설립 50주년 갈무리하며 감사 미사

를 드리고, 오늘은 올해 연중 시기의 마지막 주일을 예수

님께서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

축일’을 지냅니다. 이렇게 지난해 12월 대림 첫째 주일

을 시작으로 전례력 ‘가’해를 시작하여 공관복음 중 마태

오 복음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살았습니

다. 그리고 이제 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할 때가 되었습

니다. 즉 지난 시간에 대한 감사와 다가올 시간에 대

한 희망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끝을 준비하기

보다 과거를 되돌아보고 현재를 잘 갈무리하며 새로

운 시작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즉 끝이 아니라 시작을 준

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 2023년은 우리에

게 아주 특별한 한 해였습니다. 지난 50년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얼마나 치열하게 세상 유혹과 싸

우며 오늘을 이루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

의 굳은 신앙심과 주님의 은총이 없었으면 불가능하였

을 것입니다. 

 

  50년의 역사를 통해 배운 것은 하느님께서 언제나 우

리와 함께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작자 미상의 시

의 한 대목처럼, 한 사내의 꿈에서 해변의 모래 위를 주

님과 함께 걷다 뒤를 돌아보니 두 쌍의 발자국이 나란

히 찍혀있음을 보았는데, 시간이 흘러 뒤를 돌아다보

니 오직 한 쌍의 발자국만 모래 위에 찍혀있었고, 그때

는 그 사내의 삶이 가장 힘든 시기였음을 상기합니다. 

 

  이에 사내는 주님께 따집니다. 언제나 주님을 믿고 따

랐는데, 자신이 가장 슬프고 힘든 시간에 홀로 남겨두

어 오직 한 쌍의 발자국만 모래밭 위에 찍혀있노라

고…… 

 

  주님은 슬퍼하는 사내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내 사

랑하는 아들아. 너를 사랑하기에 너를 떠난 적이 없

다. 네가 가장 슬프고 힘든 시기에 모래 위에 찍힌  한 쌍

의 발자국은 너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다. 그때 내

가 너를 안고 갔다.” 

 

  지난 50년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행복과 기쁨이 세상

을 덮은 적도 있지만, 세상이 끝나는 듯한 고통과 슬픔

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분란과 분열, 비난과 미움이 난무

하던 시기에도 잃지 않았던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이었

고, 그 힘든 시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우리

를 안고 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공동체의 굳은 신

앙심이 장하고 뿌듯하고, 은총 가득한 주님의 따듯한 사

랑이 기쁨과 희망의 이유입니다. 

 

  올 한해도 주님의 은총이 가득한 희년이었습니다. 주님

과 함께 가는 여정은 언제나 쉽고 기쁨이 넘치는 길은 아

닙니다. 다만 그 길의 끝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라는 것입

니다. 그 나라는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언제가 아주 유명한 등반가에게 기자가 질문하길 힘

든 산에 왜 올라가려 하냐고 물으니, 그의 답은 ‘산이 거

기에 있기 때문입니다.’였습니다. 산이 거기에 있기에 그

는 올라갔고, 정복했고, 희열을 경험했습니다. 이 경험

은 계속해서 더 힘든 산을 찾아 정복하려 노력하게 했

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좁은 문을 통하고 좁고 힘든 길

을 가는 이유는 그 길의 끝에 하느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

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은 고난 중에도 기

쁨을 경험할 수 있고, 슬픔 중에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절

망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험이 예

수님을 따라 힘든 여정을 계속하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끝날 것 같지 않은 여정이 마침내 끝났을 때, 우

리는 바오로 성인의 고백을 온전히 이해하고 웃을 수 있

을 것입니다. “나는 훌륭한 싸움을 싸웠고, 달릴 길

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I have fight the 

good fight, I have finished the race, and I have kept 

the faith.)“ (2 티모테오 4:7) 

 

  마태오 복음 25장의 오늘의 복음은 바로 “끝맺음‘ 관

한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모든 것에는 그 끝이 있

고, 그 끝은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에 따라 ’최

후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최후의 심판 때

가 오면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옥좌에 앉아 모든 민족

을 심판하실 것이라 예언하십니다. 

 

  오늘 복음 바로전의 이야기는 지난 복음에 들은 바대

로 ‘탈렌트의 비유’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상기하자면,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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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각자의 능력에 따라 탈렌트를 맡기고 여행을 떠났

다 돌아왔을 때, 그는 종들과 셈을 하였습니다. 자신이 맡

긴 자금으로 더 많이 번 종에게 상을 주고, 그 돈을 잃을

까 봐 가만히 보관만 한 이에게는 벌을 주었다는 이야기

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상을 준 이유는 이러합니다 “잘하였

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

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

있는 사실은 주인이 종에게 맡긴 돈은 엄청난 돈으로 당

시 탈렌트의 가치를 현재의 돈으로 

이니 다섯 탈랜트는 삼백사십만 불입니다. 그런데도 작

은 일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그 주인의 능력은 가히 상

상할 수도 없이 큰 분임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온 주인이 종들과 셈을 하는 비유는 오늘 최

후의 심판과 그 맥을 같이 합니다. 그 주인은 자연스럽

게 ‘사람의 아들’이고 그분이 다시 돌아올 때, 셈을 하

게 될 종은 “모든 민족‘입니다. (참조 25:31) 사람의 아들

의 능력과 권한이 실로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에 따라 오늘 전례의 제목도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

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온 누리의 임금이 되시어 돌아

올 때, 백성들을 둘로 가르는데, 그 기준을 들으면 지

난 주일 탈렌트의 비유에서 탈렌트가 갖는 의미

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심판하는 기준은 다름이 아닌 하느님의 자

비 실천입니다. “굶주린 이들, 목마른 이들, 그리고 나그

네를 돌아주는 자비가 심판의 기준이며, 나아가 헐벗

은 이, 병든 이, 그리고 감옥에 갇힌 이를 보살피는 것입

니다..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이를 저버리지 않고 하느님의 자

비로 그들을 따듯하게 보살핀 이들은 바로 예수님을 그렇

게 보살핀 것과 같아 구원받게 되고, 그렇지 못한 이들

은 저주를 받아 불 속에 빠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참

조 25:34-46) 

 

  그들의 상은 다름 아닌 하느님께서 세상 창조 때부터 준

비하신 나라를 차지 하는 것입니다.(25:34) 이는 탈렡

트 비유의 보상에 비해 실로 엄청난 보상입니다. 

   

   나아가 심판을 받는 이들은 자비를 베풀지 않은 이기적

이거나 완고하여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보살피지 않

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오히려 그들에게 부

를 안겨준 것 같습니다. 그런 이들이 더욱더 잘 살아가

는 듯이 보입니다. 그리고 남에게 자선을 베풀고 사랑

을 베푸는 이들은 손해를 보는 듯이 보입니다. 

 

  이러한 괴리가 많은 사람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러

나 예수님은 이러한 현상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그들

은 이미 받을 것을 다 받았거나, 그들의 불의는 심판 때

에 엄중히 처벌받게 될 것이라 말입니다. “‘저주받은 자

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

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25:41) 

 

  그리하여 악인들은 영원히 벌을 받는 곳으로 가고, 의

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으로 갈 것이라 복음사

가는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지만, 심판 때에는 심판관으로 오십입

니다. 그때는 용서와 화해가 아니라 자기 삶의 책임을 지

는 때입니다. 그러니 지금 아직 용서와 화해의 기회가 있

을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상기해야 합니다. “내가 진

실로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이 이 가장 작은 이들 가

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 (25:40) 

 

  한 해를 갈무리하며,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때입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솔직히 심판하면 나는 어

느 편인가? 양인가 염소인가? 의인인가 악인인가?” 아무

래도 대부분이 그 중간 어디에 어정쩡한 결론을 내릴 것

입니다. 그리 내 세울 수도 그렇다고 딱히……그저 그

런 삶을 살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그

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따르려는 노력

을 시작할 때입니다. 

 

  과거에 그렇게 하지 못해 후회하는 지금이 그때입니

다. 그러면 내일은 희망입니다. 후회는 자괴감이 아니

라 반성의 시작점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나의 삶

이 변하고, 희망찬 내일을 열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나

라가 우리 것이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으로 갈 것이다.” (마태

오 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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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주일 (11월) 알 림 

성물 서적 판매  

일시 : 11월 26일(오늘)   9 a.m.—12:30 p.m.  

 공동체 소식                                                                                                                  

특별헌금  

대림 피정  

김학범 알퐁소 신부님의 강의로 대림 피정이 있

습니다. 우리에게 오실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준

비를 대림 피정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제 : 꽃은 말을 하지 않는다. 

일시 : 12월 3일(일)  1 p.m.  

장소 : 성전   

기도와 찬미를 통한 치유피정 

주님을 찾았더니 내게 응답하시고 온갖 두려움

에서 나를 구하셨네 (시편 34:5) 

날짜 : 11월 26일(오늘)  

시간 : 2 p.m.—4 p.m.  (장소 : 성전)  

지도 신부 : 남희봉 벨라도 신부님  

치유피정과 성유도유 예식이 있습니다.  

유아세례  

성탄 제대꽃 봉헌  
성소후원회 기도모임  

유아세례 부모교육  대림 판공성사  

브루클린 교구 타 본당 판공성사  

대림 특강  

   

첫 금요일 신심행사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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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알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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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헌금  

만두 판매  

로사리오회 빈병 수거 

2023년 기도뜰 성탄트리 도네이션 

마니피캇 성가대원 모집 

주일학교 크리스마스 쇼 연습일정  

날짜 : 12월 17일(일)   

총연습(dress rehearsal) : 12월 10일(일)  

주일학교 중등부 일일피정  

성탄반 예비자 세례일정  

주님 성탄 대축일 성야 미사  

12월 24일(일)  8 p.m. 미사, 7:30 p.m. 캐롤링  

주님 성탄 대축일 미사  

12월 25일(월)   

송년 감사 미사   

12월 31일(일)  8 p.m. 미사 

새해 미사  

기빙트리 “나눔과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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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알 림  

 정재연, 김진배, 김준수   

 

  

생활 상담소  

11월 26일(오늘)  12:30 p.m.  제1교육관   

 

   

   

 
 

 

   

  온라인 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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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상담   

알코올 및 약물 사용자 가족들의 자조모임  

라틴어 CUM은 함께 라는 의미로 알코올 및 약

물 사용자의 아내, 남편, 형제, 자매, 친척, 친구를 

위한 자조모임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혼자가 아니라 함께 나누고 서로 지지하여 건강

한 “나”를 찾는 모임입니다. KAKAO톡방을 열어 

on/off line동시에 실시합니다 

시간 : 격주 목요일 7 p.m.—8 p.m.  

장소 : 성당 친교실 (제2교실) 

Kakao ID: peacebewithyou1  

연락처 : 차 선생님 (718) 640-7687 

12월  14일, 28일 2024년 2월  8일, 22일 

2024년 1월  11일, 25일 2024년 3월 7일, 21일  

의료선교 10주년 봉사일정   

 

Flushing 2 구역 1반  

Fresh Meadows 구역 3반 

연령회 월례회    

Bayside 구역 4반  

Flushing 2 구역 4반 (Astoria반) 

요셉회 월례회  

요셉회 성당 주변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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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 봉헌                                                                                            2023년 11월 26일 



     미사 봉헌                                                                                                 2023년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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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th Sunday in November                                                                                         Announcements  

Announcements                                                                                                                                                    November 2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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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Collection   

Catholic Books and Goods Sales  
Date & Time : Nov. 26th (Today)   9 a.m.—12:30 p.m. 
Location : Church basement  

Collecting Kimchi Jars  
Rosario Group is collecting Kimchi Jars. If you have 
empty and clean one gallon or half gallon jars, please 
bring it to the Rosario group in the church basement.  

Cornerstone Meeting  
Dec. 3rd (Sun)   After 9:30 a.m. mass 
Location : Education Center  

Giving Tree  
Giving tree will be in the church basement.  
Date : Until Dec. 31st (Sun)  
Please help our fellow church members by providing 
the requested gift. There will be a box to put in all do-
nation.  

Infant Baptism  
Date and Time : Dec. 10th (Sun) 12:30 p.m.  
Please submit the application along with birth certifi-
cate to the church office.  

Flower offerings for the Altar  
(Advent and Christmas Season) 
To welcome baby Jesus into our hearts as we wait for 
his arrival, we are receiving offerings of Christmas 
Flowers. If you would like to offer flowers for the altar, 
please inquire at the church office. 
Inquiry : Church Office (718) 321-7676 

Christmas Trees for 2023 
Parish is accepting the donation for Christmas tree at 
the prayer’s garden. A family name or in remembrance 
of a loved one, will be tastefully displayed on a dedica-
tion sheet in from of each tree. Due to limited space, 
only will be 12 trees up for the season.    
Donation : $250 (for tree with decoration light) 
Deadline for donation : Nov. 30th (Thu) 
Inquiry : Church Office  

Parental Education For Infant Baptism  
Date & Time : Dec. 2nd (Sat) 5 p.m.  
Where : Education Center 

Date : Dec. 17th (Sun)  
Dress Rehearsal : Dec. 10th (Sun) 
Christmas show practice is held during Sunday school 
classes. 
* All students have to participate in practice. We ask  
   for the cooperation of parents.  
* Dress rehearsal will be held on Dec. 10th (Sun) at the     
   church basement.  
* It is difficult to predict the pick-up time on Dec. 17th     
  (Sun), so please join the Christmas Show and enjoy       
  the event.  

Junior High School Day Retreat  
Grade : 6th—8th  
Date & Time : Dec. 9th (Sat)  9 a.m.—4 p.m.  
Place : Church Basement   (Cost : $10) 

Advent Confession Dates & Times 
Date : Dec. 12th (Tue)  
Morning Advent Confession—Time : 10 a.m.  
Evening Advent Confession—Time : 7:30 p.m. –9 p.m.  
Advent Confession in the Diocese of Brooklyn  
Dec. 13th (Wed) : Bayside Church  
Dec. 14th (Thu) : Brooklyn Church  
Dec. 15th (Fri) : Woodside Church  
All confessions start at : 8 p.m.   

Liturgy Meeting (Rescheduled)  
Date : Dec. 3rd (Sun)   
Time : 11:30 a.m. — 12 p.m. (After Sunday School)  

Date & Time : Dec. 8th (Fri)  7 a.m. & 8 p.m. mass 
There is collection during the Mass.    

The Nativity of the Lord (Midnight Mass) 
There is 8 p.m. mass and 7:30 p.m. Christmas Caroling 
on Sunday, Dec. 24th.  

The Nativity of the Lord (Day Mass) 
There is 8 a.m. mass, 9:30 a.m. mass, and 11 a.m. mass 
on Monday, Dec. 25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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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Fr. Joseph Veneroso, M.M.  

 Solemnity of Our Lord Jesus Christ, King of the Universe 

Weekly Homily                                                                                                                                                      November 26, 2023 

 Seoul and New York City had a lot in common back in the 1970s: each had around 8 million people, 
heavy traffic, air pollution, and beggars on most street corners. There was one boy begging for alms on the 

overpass (육교) in front of the Peace Office in Seoul whom I saw regularly whenever I went there for a meet-

ing. I never hesitated to give him a few hundred weon. My companions questioned me: "Why are you doing 
that?" they'd say. "Don't you know they must turn over any money they get to the head beggar, who assigns 
them to different spots around the city?" So I stopped giving money. Instead I gave him a corn dog on a stick 

(핫도그). This really baffled my coworkers. I tried to explain to them, I wasn't just helping a beggar boy as 

much as I was bribing a witness on my behalf for the Last Judgment. They gave me funny looks. Today's read-
ing from the gospel of Matthew dramatically describes what will happen at the end of the world, when Christ 
returns to separate "the sheep from the goats."  
 
 But here's an interesting point: both the blessed and the cursed ask the very same question: "Lord, 
when did we see you?" Each group acknowledges Christ as Lord, so clearly just recognizing Jesus as Lord is 
not enough.  What's the use of saying "Jesus is Lord" if we don't listen to him and do what he commands? 
Another interesting point: notice the standard by which people are blessed with heaven or condemned to hell. 
Not what religion we belong to. Not what prayers we say. Not even by going to daily Mass. But rather we, that 
is the whole human race, will be judged according to how we treated others. Not treating them badly, but ra-
ther failing to treat them at all. Ignoring the suffering of our brothers and sisters, failing to help them or com-
fort them, will decide how we will spend eternity. Somewhere on an overpass in Seoul, a beggar asks for a 
handout. Somewhere in New York City, a hungry person asks for food. One final observation: The righteous 
people in today's gospel were not aware it was Christ they were helping. They performed acts of love naturally, 
out of pure habit and not just to be rewarded. Let us strive to cultivate this habit every day of our lives. The 
Last Judgment is closer than we realize. 

  
 

 That the Church proclaim the Good News of God’s reign, let us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That wealthy nations seek practical ways to relieve the crushing debts of poor countries and help them with-

out sacrificing their dignity, let us pray to the Lord. ◎ 

 That the hungry be fed, the homeless find haven, the lonely be comforted and those in prison know true 

freedom, let us pray to the Lord. ◎ 

 That as we end this liturgical year and prepare for the coming in Christ, we do not forget the lessons we 
learned, the kindnesses we received and that we start with forgiveness in our hearts, let us pray to the Lord. 

◎ 

 That the members of this community of faith be the source of strength in life’s trials for one another, let us 

pray to the Lord. ◎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Our Lord Jesus Christ, King of the Universe         November 26, 2023 (Year A)  No. 2661 

 Pastor  

 Parochial Vicar 

  

 Director of  

 Faith Formation 

 Permanent   

 Deacon 

 
 

 Pastoral Assistants 

 

 

 Parish Council  

 President 

Mr. John Han  

 Financial Council Mr. Paul Hong 

Responsorial Psalm                                                                                                        Psalm 23:1-2, 2-3, 5-6 

◎  The Lord is my shepherd; there is nothing I shall want.   

○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In verdant pastures he gives me repose.◎ 

○  Beside restful waters he leads me; he refreshes my soul. He guides me in right paths for his 

name’s sake. ◎ 

○ You spread the table before me in the sight of my foes; you anoint my head with oil; my cup over-

flows. ◎ 

○ Only goodness and kindness follow me all the days of my life; and I shall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for years to come. ◎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Ezekiel 34:11-12, 15-17 (160A) 

Second Reading  

   1 Corinthians 15:20-26, 28 

Gospel Acclamation  

Communion Antiphon 


